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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일본은 지진 발생 빈도 및 활화산 분포가 국토 면적에 

비해 높아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그 피해규모가 크다. 연 

평균 7,500여 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 중 1923년 

간토(関東) 대지진과 1995년 고베(神戸) 대지진 등과 같

은 특이 강진의 발생 빈도 또한 높다. 2011년 3월에 미

야기현(宮城縣) 등을 포함한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는 매

그니튜드(Magnitude) 9.0에 해당하는 초대형 해저 지진

이 발생하였다. 그 여파로 40m를 넘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 인

명 피해 및 방사선 대량 유출 등 사상 최대의 국가 복합 

재난이 발생하였다[1]. 일본에는 전 세계의 약 1,551개

의 7.1%에 해당하는 110개의 활화산이 있으며 이에 따

른 화재, 해일, 산사태 등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2]. 

재난 발생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 관측 정보, 무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재난정보를 관리하고 정

보를 공유·전송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재난정보를 신

속하게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재난 방송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일본 중앙정부는 재난관리 시스템

으로 기상 정보, 무력 정보 등 재난정보를 중앙집중 식

으로 수집하고 재난정보를 매체 맞춤 포맷으로 변환하

는 L-ALERT과 재난정보를 인공위성과 Local 

Government Wide Area Network(LGWAN)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로 전달하는 J-ALERT을 운용한다.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피닉스 방재 시스템과 Miyagi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Online system for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MIDORI)을 재난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된 

재난정보는 NHK, TBC 등의 방송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어, 신속한 재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일본의 지리적 특징과 재난·재해 

발생현황을 소개하고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의 필요

성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IV장에서는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재난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전

달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V장에서는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국내 재난 경보 시스템 

운영체계 고도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일본 재난·재해 발생현황  

일본의 국토는 지역적으로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

판, 필리핀판, 태평양판의 지각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

로 인해 지진활동이 활발하다. 연평균 7,500여 회에 달

하는 지진이 발생하며 이 중 1,500여 회는 실제 사람이 

감지 가능한 유감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3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매그니튜드 6.0이상의 

지진 중 18.5%인 302건이 일본에서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지진 외에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일본

은 전 세계의 약 1,551개의 7.1%에 해당하는 110개의 

활화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화산은 이지시마(千島), 나

스(那須), 조카이(鳥海), 후지(富士), 노리쿠라(乘鞍), 하쿠

산(白山), 기리시마(霧島)의 7개의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2016년 2월 6일에 발생한 규슈(九州) 남부 가

고시마(鹿兒島県)현 사쿠라시마(桜島) 화산폭발, 2015년 

9월 14일 구마모토(熊本)현 아소산(阿蘇山) 화산폭발 등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화산폭발이 발생 중이다. 이러한 

지진과 화산의 발생은 진동 발생과 지반의 액상화로 인

한 건물 파괴 및 인명 피해와 함께 화재, 해일,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유발한다[2].    

그러나 계속된 자연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난관

리 및 방송 시스템의 발전으로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이 정비되기 이전인 1955~1964년 전반

까지도 대형 재난에 대한 방재가 취약하여 매년 평균적



 

114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1권 제3호 2016년 6월  

으로 1,000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중

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된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는 점차 감소하

고 있다[2].  

Ⅲ. 일본 재난관리 시스템 

일본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및 국민 간의 연계가 이루어진 종합적인 재

난방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난상황 감지

를 위하여 기상청, 문부과학성, 내각관방, 소방청 등 중

앙정부기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재난정

보를 수집하고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재난상황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국

민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

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Ⅱ장에서는 일본의 재난관

리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1. 중앙 재난관리 시스템 

J-ALERT시스템은 일본 총무성 소방청에서 탄도 미

사일 정보, 해일정보, 긴급 지진 등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정보를 인공위성과 지상회선을 이용하여 내각 

관방·기상청에서 소방청을 통해 전송하고 도시의 방재 

행정 무선 등을 자동 실행함으로써 긴급 재난정보를 신

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이다. 2007년 2

월 9일부터 10곳의 도도부현 단체, 4곳의 시 단체에서 

운용을 개시한 이후로 2010년 12월 시스템 고도화가 미

정비된 1,38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정비를 시작하였고 

2014년 3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수신기 정비를 

완료하였다. J-ALERT에서 전달되는 정보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재난정보는 동일한 조건으로 발령되는 

것이 아닌 지진정보, 해일정보, 화산폭발정보, 기상 정

보, 유사 관련 정보로 분류하여 상황 조건에 맞는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다. 

J-ALERT시스템의 정보 전달 흐름은 (그림 1)과 같

이 이루어진다. 기상청은 해일이나 지진과 같은 기상 관

련 정보를 파악하고, 내각 관방은 무력공격정보 등을 파

악한다. 이 중 탄도 미사일 정보는 항공 자위대의 자동 

경계 관제 조직 또는 미국 전력군 우주 통합 구성부대·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를 연계하여 내각 관방으로 

전달된다. 기상청 또는 내각 관방은 소방청으로 비상사

태에 대해 관련 긴급정보를 전달하고, 소방청은 통신 위

성과 LGWLAN을 통해 긴급정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

체에 전달하게 된다. 수신받은 긴급정보를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방재 행정 무선, 케이블 텔레비

전, 커뮤니티 FM 라디오, 긴급 속보 메일, 등록제 메일, 

사이렌 등 다양한 전송 매체를 통해 음성과 텍스트, 영

상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게 된다[3][4]. 최근 2016년 

2월에, 일본 총무성 소방청은 J-ALERT을 사용하여 북

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정보를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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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전달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5].  

L-ALERT은 일본 총무성에서 국민에게 알기 쉬운 

재해정보 공유시스템을 만들자는 목표로부터 시작되었

다. 2004년 니가타현(新潟県)에 지진 등 잇따른 자연재

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일본 총무성에서는 피해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 각각에게 알

기 쉬운 형태로 신속 및 정확한 재난·재해정보의 전달 

방안 구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2008년 2월부터 안심·안전 정보 기반에 관한 연구회(地

域の安心·安全情報基盤に関する研究会)를 개최하였다. 이 

연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 발신자(지방 공공 단체 

등)와 정보 전달자(방송 사업자 등)사이에 재난·재해정

보 공유를 공통화하는 방안으로 국민들에게 재난정보 

제공이 용이한 안심·안전 공공 정보 커먼즈(安心·安全 公

共コモンズ)를 2011년을 목표로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

이 이뤄졌다. 2014년 8월 총무성은 공공 정보 커먼즈가 

알기 쉬운 재해모델로 진화하는 것을 근거로 국민에게 

알기 쉬운 재해정보 공유시스템(L-ALERT)으로 명칭을 

도입하였다[6][7].  

L-ALERT 이전 경보 시스템의 경우[(그림 2) 참조] 

재난정보 발신처(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자(방송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휴대전화 

사업자)별로 분산하여 재난정보를 전달하였고 이는 재

난정보수집 및 포맷 변환에 긴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이

는 재난정보의 정확성에 악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그림 3)과 같이 

재난 재해정보를 제공하는 발신처로부터 중앙 시스템 

서버에서 표준포맷을 가진 재난정보를 중앙 집중적인 

방식으로 표준포맷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매체 

맞춤 포맷으로 변환하여 재난정보 전달처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방송 시스템을 연계

시킴으로써 데이터 입력의 수고를 덜어 재난정보를 보

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외에 L-

ALERT은 IoT와 연동하여 재난정보를 라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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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ne)을 통해 수집하고 재난정보 수신 수단(디지털 

사이니지,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확대가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지방 재난관리 시스템 

피닉스 방재 시스템(フェニックス防災システム)은 재

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방재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1995년 1월 17

일에 일본 긴키 지방(近畿地方) 일대에서 발생한 한신·아

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은 매그니튜드(Magnitude) 

6.3의 도시 직하영 강진으로 6,347명의 사상자 및 4만 

3,000여 명의 부상자에 이르는 인적 피해와 도시 전체

에 100조에 달하는 경제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진 발생 이후 효고현(兵庫県)은 대지진 당시 정보공유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었던 점을 계

기로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효교현(兵庫県) 자체적으로 

방재 기관과의 재난 공유를 목적으로 한 피닉스 방재 시

스템[(그림 4) 참조]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며, 시스템 고

도화를 위한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피닉스 방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관측 정보수집(현 내 우량계 및 

지진계), 진도 정보수집(현 내 106개 지진계), 피해 예측

(피해 계산), 수급 체계(복구 및 구조 물자 계산), 상황보

고(피해 입력), 기타(GIS 표출 및 SNS 분석 기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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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닉스 방재 시스템은 현 내 106

개의 지진계를 통해 3곳 이상의 지진을 감지하며 1곳의 

진도가 4 이상일 경우 이 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 내의 

피해를 250m 단위로 15분 이내에 자동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

해 방재 관련 정보를 현 내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보 공유를 위하여 본청, 자위대, 소방청, 경

찰 등 수많은 방재 관련 기관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8]. 피닉스 시스템은 L-

ALERT 시스템과의 연동[(그림 5) 참조]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에서 들어온 재해정보를 TV 방송, 라디오, 신문

사, 인터넷 스마트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 전체에

게 전파가 가능하다[9].  

MIDORI는 일본 미야기현(宮城県)에서 지진·해일·풍

수해 등의 자연재해에서 기상 및 상황과 관련된 방재 정

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현

과 지방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 본부 등에 필요한 정

보를 공유하고 재해의 확대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

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1988년부터 시스템 개발을 위

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1993년 4월부터 시스템을 본

격적으로 가동하였다. 신속한 재난감지를 위하여 대기 

오염 상시 감시 시스템, 미야기현 하천 유역 정보 시스

템(MIRAI), 진도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기상청 지역 기

상 저료 전송망(L-ADESS), 기상청 방재 정보 제공 장

치, 미야기현 전자 현청 공통 기반 시스템(認証サブシ

ステム), 미야기현 도로 GIS 시스템과 제휴하고 있다. 

위의 시스템을 통해 기상, 지진, 하천의 정보를 상시 제

공받으며 이 정보를 종합 및 분석하여 재난·재해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지방 현 사무소, 각 지자체, 소방 본부 등

에 설치한 단말 장치로부터 피해상황을 수신받아 집계

가 가능하며 재난상황에 대한 실시간 영상을 정지 영상 

전송 장치와 소방 헬기를 통해 MIDORI 시스템으로 표

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관공

서의 수몰 등으로 네트워크가 두절된 사태가 발생하였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MIDORI 시스템

과 L-ALERT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MIDORI 

시스템에 입력된 긴급정보가 즉시 언론 등에 전달되어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TV, 라디오, 이메일 등 다양한 정보전달 도구로 긴급 재

난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10].  

Ⅳ. 일본 재난 방송시스템 

일본의 재난 방송은 주관 방송사인 NHK와 지역 민간 

방송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NHK의 경우 법률에 

의거해 재난 방송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지역 민간 방송사의 경우 재난 발생지역 주민을 위

한 맞춤형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임시 재난 방송사를 운영함으로써 

방송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재난 방송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주관 방송사—NHK 

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구(澁谷區)에 위치해 있는 

NHK는 1926년에 설립된 공영 방송국으로서 2개의 전

국 지상 방송, 2개의 위성 채널, 3개의 라디오 네트워크

를 전국 54개 방송국을 두고 운영 중이다. 일본 공영 방

송인 NHK는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일본의 재난 대

비 기본법(disaster countermeasures basic act)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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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규모 지진 대책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해 재난 

방송 주관사로 지정되어 재난 방송에 관한 책임과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11]. 이에 NHK에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에 대비하여 재난 방재 계획을 사전에 준비 및 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난방제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자

체적인 재해보호 매뉴얼 마련, 재해 종합 대책 위원회 

설치, 재난 피해 정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방송 인력의 

수시훈련, 재난 방송 전담 부서를 통해 재난 방송을 대

비한다. NHK는 재난 방재 계획 및 사항들을 국민에게 

공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12]. 신속·정확한 재난 방송

을 위하여 재난 관련 뉴스를 포함하여 NHK 본사, 

NHK 지역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모든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는 TOC를 거쳐 국민에게 방송되는 체제[(그림 6) 

참조]로 되어 있다. 평상시는 자동적인 스케줄 방송을 

송출하지만, 긴급 재난상황이 뉴스센터를 통해 들어오

게 되면 각 담당별 방송 지시 책임자, 편성팀, 연락팀, 

엔지니어팀이 지상파, 위성, 라디오를 수동으로 조작하

여 긴급 재난방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신을 위하

여 정부기관과의 협력하고 있으며 지진, 태풍, 쓰나미 

등의 재난 속보 발생 시 일본 기상청과 전용선으로 연결

된 Emergency Warning Broad-casting System(EWBS)

를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는다. 수신된 정

보는 화면 및 자막으로 변환되어 NHK의 자체적인 판단

으로 TV 방송 및 라디오 채널에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즉각 속보로 단말에 송출한다. EWBS는 NHK의 기술 

연구소에서 표준화 설계 및 구축을 하였으며 전국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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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타 방송사에서도 표출 디자인만 변경하여 동일한 방

식의 EWBS 시스템[(그림 7) 참조]을 구축하여 운영되

고 있다.  

기상청 같은 정부기관과의 협력 외에도 NHK는 자체

적인 재난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500여 개의 원격 조정 카메라, 중계차, 15대의 방송 헬

기 등을 통해 재난 관련 상황 및 자료를 상시 확인한다. 

이외에 일본 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재난 방송 서비스

를 실시 중이다.  

2. 지역 방송사—TBC 동북방송 

일본 지역 방송사 중 하나인 TBC 동북 방송은 미야

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台市)에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

인 TV 및 라디오 방송사이다. TBC 동북방송과 같은 지

역 방송사의 경우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를 위해 J-

ALERT 및 L-ALERT에 상시 접속하고 있으며 실시간

으로 재난정보를 수신 및 수집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해대책본부와 소방청, 기상청과 같은 방재 기

관과의 제휴를 통해 재난정보를 제공 받아 지역 주민에

게 재난상황을 방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난이 발생

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집 및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

으로 TV, 라디오,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그림 8) 참조] 

등을 통해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난·재해 방송을 실시한

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난 발생지역에 위치한 TBC 

동북방송의 경우 TV 및 라디오 재난 방송을 24시간 긴

급으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 3월 중순 이후에도 로컬

방송시간대를 지역주민들에게 안부 및 생활정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임시 재해 방송사 

임시 재해 방송사는 1995년 1월 17일에 효교현(兵庫

県) 남부에서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

災) 당시 효교현(兵庫県)에서 재난·재해정보 전달을 위한 

전용 방송국을 개설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창설된 제

도이다. 

임시 재해 방송사는 일본 방송법 제8조에 규정된 ‘임

시적이고 일시적인 목적(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

한다.)에 대한 방송(임시 목적 방송)’ 중 방송법 시행 규

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폭풍, 호우, 홍수, 

지진, 대형 화재, 기타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움’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수행

할 방송국을 임시 재해 방송사로 지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지

역민들의 일상생활이 안정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운용되

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인근 이테와현(岩

手県), 이바라키현(茨城県), 미야기현(宮城縣), 후쿠시마

현(福島県), 아키타현(秋田県)에서 32개의 임시 재해 방

송사가 개설되어 운영되었으며 2015년 9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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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국된 방송사를 포함하여 총 41개의 방송국이 개국되

어 운영되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성 상 지진 및 화산폭발 등 재난

의 발생 비율이 높은 일본은 재난상황을 대응·대처하기 

위한 재난정보수집, 분석, 전달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오

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재난 대응 기관 

및 관리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재난·재해정보수집부터 

대국민까지의 신속·정확한 방송 및 재난 경보 전달 체계

를 갖추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2006년부터 재난 재해 

발생과 사후 복구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을 구

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상기의 시스템은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에서 상황 전파 시스템 혹은 정보 센

터로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수직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 및 진압 단계에 초점이 강

조되어 있다. 이는 발생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NDMS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정

보 공유가 어렵다는 단점과 새로운 재난정보 수신 매체

를 확장하는데 있어 문제점(포맷 변환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을 

참고로 하여 국내 NDMS를 고도화함에 따라 재난 전달

과 공유 기능 및 경보 기능을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전달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J-ALERT과 같이 기

상청으로부터 기상 정보 등을 중앙 집중적으로 수집하

고 통신 위성 등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전

송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

다. 재난 경보 강화를 위한 재난정보 공유 기능과 관련

하여 L-ALERT 시스템과 MIDORI 시스템의 재난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을 도입하여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 자

치체의 재난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이 

요구된다. 재난 경보를 위한 방송 시스템과 관련하여 

NHK와 TBS의 연계와 같이 중앙 및 지역 방송사 간에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송사 간 정보 시

스템의 고도화 방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일본의 재난

관리 및 방송시스템보다 더욱 광범위한 IoT 센서 데이

터 활용을 통한 더욱 풍부한 재난 관련 정보 및 분석과 

다양한 ICT 연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기술의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약어 정리 

EWBS Emergency Warning Broadcasting System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oT Internet of Things 

LGWAN Local Government Wide Area Network 

MIDORI Miyagi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Online 

system for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 

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HK Nippon Hoso Kyokai 

OFDM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ing 

OST Optical Terminal Station 

STL Station to Transmitter Link 

TOC Technical Oper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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